
<아테네의�불쌍한�사람들>

목장교재�목자용�지침서

사도� 바울이� 아테네의� 사람들이� 우상숭배하는� 모습을� 보고� 격분(실제�

의미는� ‘distressed’� 즉,� 괴로워하고� 고통스러워하는)하였다고� 기록되어�

있습니다.(16절)� 바울의�이런� 안타까운�마음을� 경험해� 보았는지� 물어봐�

주시고,� 함께�나눌� 수� 있도록�해주세요.

단,� 1번� 질문은�짧게� 나누고� 2번으로�넘어가�주세요.

바울의�설교를�듣고� 사람들의�반응은�엇갈립니다.

“그들이� 죽은� 자의� 부활을� 듣고� 어떤� 사람은� 조롱도� 하고� 어떤� 사람은�

이� 일에�대하여�네� 말을�다시� 듣겠다�하니”(32절)

①� 조롱하는�사람

②�다시�듣겠다고�요청하는�사람

우리가� 기도로� 품고� 복음을� 전해야� 하는� 사람들이� 누구인지� 나누게� 해�

주시고,� 혹시� 그런� 마음을�품었던� 사람이�전혀� 없었다면�목장예배� 시간

을� 통해� ‘나의� 전도� 대상자’를� 생각해� 보고� 용기를� 내어� 복음을� 전할�

것을�함께� 결단할�수�있도록�안내해�주세요.

바울이�언급한�하나님의�특징들은�다음과�같습니다.(본문의�밑줄� 부분)

1. 하나님은�우주�만물을�지으신�창조주시다.

2. 천지의�주재시다

3. 하나님은�손으로�지은� 곳에� 계시지�않는다.

4. 하나님은�사람의�손으로�섬김을�받는� 분이�아니다.

5. 하나님은�모든�인류의�공급자이시다.

위의� 특징들� 가운데� 가장� 마음에� 와닿고� 공감이� 되는� 것은� 무엇인지�

나눌�수� 있도록� 해주세요.� 가능하면,� 2번� 질문은� 모든� 목원들이�한번씩�

얘기할�수� 있도록�해주세요.

� � 7/30(주일)� 설교� 내용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사도행전� 17:16-31

1.� 예수님을� 모르는� 사람들은� 돈,� 명예,� 지식을� 우선시� 하며� 살아갑니다.� � �

� � � 복음을� 받아들이지� 않는� 사람들을� 보며� ‘영혼에� 대한� 안타까움’을� 느껴� �

� � � 본� 적이�있습니까?� 그런� 경험이�있다면�함께� 나누어�봅시다.

2.� 아테네는�세계적인�철학자들이�배출되고�문화,� 예술의�중심� 도시였지만,� �

� � � 우상숭배가� 가득했던� 도시였습니다.� 그� 백성들을� 향해� 바울은� 하나님을� �

� � � 소개합니다.� 바울이� 언급한� 하나님에� 대한� 특징들� 가운데� 가장� 마음에� �

� � � 와닿고�도전이�되는� 것은� 무엇인지�이야기해�봅시다.(밑줄� 부분�참조)

3.� 복음에� 대한� 바울의� 명확한� 설교� 앞에� 사람들의� 반응은� 엇갈렸습니다.� �

� � � 우리� 주변에도�예수님을�부정하고�복음을�거부하는�사람들이�있을�것입� �

� � � 니다.� 내가� 기도로� 품어야� 할� 그� 사람에� 대해� 목장� 식구들에게� 나누어� �

� � � 주시고,� 그� 사람에게�복음을�전해보겠다는�결단을�스스로�해봅시다.


